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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본당 사목 목표
- 성체성사를 통해  자비의 봉사자가 됩시다. -

서울대교구는 2014년부터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경, 기도, 교회의 가르침, 미사, 사랑의 실천’의 다섯 가지 주
제에 초점을 맞춰 교구의 사목 방향을 정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네 번째로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이란 사목 목표를 정해 ‘나눔-봉사-친교’의 성체성사의 정신을 생활화하기 위해 교구장님은 미사뿐만 
아니라 성시간, 성체조배에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체험인데, 성체성사야말로 주님의 현존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리이기에, 
성체성사에 대한 믿음과 영적 체험은 자신의 신앙을 받쳐주는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와 쇄신의 
원동력인 성체성사를 통해 정신대로 개인, 가정, 본당, 사회 안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특
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교구의 사목 지침에 따라 본당에서도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전례, 친교에 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당에선 2013년에 청담동 성당의 비전과 목표를 정해 사목에 지속적으로 반영
시켜왔습니다. 머릿돌에 새겨진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큰일을 이루리라”(시편 60, 14)는 사목모토와 청담동 
성당의 고유한 장점을 살려서 ‘사명을 선포하는 교회-선도하는 교회-행복한 교회’란 비전과 목표를 갖고, 
바람직한 본당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나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던 여러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미진한 부문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세에 비해 미사참례율과 성시간 참례, 교우
들간의 친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점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2017년도 교구의 사목방향과 맞물려 본당 활성화를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정신은 우리가 기념한 자비의 희년 정신과도 잘 부합되기 때문에, ‘서로 밥이 되라’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아픈 현실을 기억하면서 개인중심의 이기적인 행복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나눔과 봉사’의 삶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신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갑시다.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 모두 자비의 봉사자가 되도록 합시다.
1. 성체성사를 생활화 합시다.

1)� 주일미사 뿐 아니라 평일미사(특히 월요일 새벽미사)도 자주 참례합시다.

2)�성시간과 성체조배,�성체신심을 위한 교육,�전례에 적극 참여합시다.

3)�적극적인 미사참례와 거룩한 미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시다.(공심재,�고해성사,�미사 10분 전

� � � 참석,�미사 전 독서복음 봉독,�복음실천,�앞줄부터 앉기,�성가합창,�전례봉사자 교육,�단정한 복장,�미사보,�

� � �핸드폰 끄기 등)

2. 자비의 봉사자가 됩시다.

1)�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봉사,�자선을 생활화합시다.

2)�열악한 환경의 해외선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선교 후원회’를 발족합시다.

3)�예비신자,�전입자,�어르신들이 환영받는 행복한 본당 분위기를 만들도록 교우들의 친교에 힘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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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헌  예  물 감사헌금 ( 11 / 22 현재 )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15,935,000 영어성경반 100,000 한 세실리아 1,000,000 총 세대수 3,726
곽 아가다 200,000 신 마리아 30,000 총 납부세대 1,392

주일 봉헌금 13,196,470 허 다윗 100,000 익명 100,000 지난주 납부세대 2
성소 후원금 (7건) 415,000 합계 : 1,530,000원 지난주 납부율(%) 37.4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